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이번 칼럼에서는 이사를 하였을 경우 이사에 사용된 비용 중에서 세금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를 하였을 경우 이사 비용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 우선 주택 매매에 따른 리얼터 수수료, 변호사비, 새집을 사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이삿짐센터에 지불하는 비용, 거주하던 집의 전기, 가스 및 전화 등을 취소하고 새집에서 다시 연결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리고 혹시 먼 곳으로 이주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호텔 및 교통비 등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사 경비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새로운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 Full time으로 대학교 수준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 이사를 하였을 때 새로 이사한 집이 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새 직장이나, 학교에서 적어도 40 Km 정도는 가까워 진 경우

· 캐나다 안에서 이주한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재 도구와 보트, 트레일러 등의 운송비, 보관비(포장비 및 장 단기 보관비 포함), 보험료

· 이사 시에 사용한 본인과 가족의 여행 경비(차량 경비, 식사 및 숙박료)

· 이사를 가기 전이나 이사를 가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임시 숙소의 경비 및 식사비(최대한 15일 까지)

· 이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기한 임대 계약 취소 때문에 지출한 경비

·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 새 집의 구매를 위해서 지출한 변호사비

· 집을 파는데 소요된 경비, 예를 들면 광고비, 변호사비, 리얼터 수수료, 그리고 모기지를 중간에 취소해서 발생한 벌금 등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집을 팔기 전에 시행한 개조 및 수리비

· 집의 매매로 인한 손실

·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을 찾기 위해서 지출한 여행 경비

· 이사 갈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

· 임대를 하고 있었을 경우 이사 나가기 전에 주인의 요구로 지출한 청소 및 수리비

· 커튼, 카펫 및 연장 창고와 같은 개인적인 물품의 교체에 사용된 비용

· 우편물 비용

세금 신고 시 비용 공제를 신청할 때 위에서 언급한 공제 가능한 비용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관련된 영수증 및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번 칼럼은 Canada Realty News의 2010년 3월호 Newsletter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RA(Canada Revenue Agency)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이사에 관련된 비용 공제를 최대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도록 권고하고 싶다.
